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넷플릭스 첫 

한국 오리지

널 시리즈‘킹

덤2’의 대만

판 제목이 한

국 비하의 뜻

을 담고 있다

는 논란이 일

자, 넷플릭스가 제목을 변경하기로 했다.

넷플릭스 대만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 계정은 19

일 오후 게재한‘킹덤2’홍보 게시물에‘이시조선(李

屍朝鮮)’을 썼다. 앞서‘킹덤’의 대만판이 시즌1부

터‘이시조선’(李屍朝鮮)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사

실이 뒤늦게 알려지며, 한국 비하 표현 논란이 불거졌

다. 한국에서는 조선을 비하하는 표현인‘이씨조선(李

氏朝鮮)’에 시체를 뜻하는‘시(屍)’까지 넣었다며 여

론이 들끓었다. 

논란을 의식한 넷플릭스는 전날“‘킹덤’의 중국어 

현지화 제목을 바꾸기로 했다.”며“중국어 현지화 제

목에 대한 의견을 겸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경청했

다. 곧 새로운 중국어 제목을 마련해 서비스에 적용할 

예정”이라고 밝힌 바 있다.

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‘이씨조선’

은 이씨(李氏)가 세운 조선이라는 뜻으로, 조선을 낮

추어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돼 있다.

국사편찬위원회도‘이씨조선’이라는 말이 일본인

이 만든 말은 아니지만,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은 

맞다고 밝힌 바 있다. 

‘킹덤’이 넷플릭스를 통해 190여 개국에 공개된 가

운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원제인‘Kingdom’을 사

용한다. 더러는‘죽음의 왕국’(Vương Triều Xác Sống, 베
트남),‘왕국의 비밀’(A királyság titkai, 헝가리) 등 

원작 내용을 담은 제목을 사용하기도 한다.

‘킹덤’은‘생사역’이라 불리는 한국형 좀비를 선보

이며 전 세계에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. 조선에 역병이 

창궐하고 좀비들이 들끓는 이야기를 통해 동서양의 

문화적 콘텐츠를 절묘하게 엮어 인기를 끌었다. 지난

해 1월 첫 선을 보인‘킹덤’은 인기에 힘입어 지난 13

일 시즌 2를 공개했다.

넷플릭스 ‘킹덤’ 대만판 제목 한국 비하 논란 

숫자퍼즐 정답

 

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통하는‘빌보드 

뮤직 어워즈’(BBMAs)의 올해 행사가 신종 코로나 

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 19) 여파로 연기됐다.

주최사인 딕 클라크 프로덕션과 미국 NBC 방송

은 17일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내달 29일 미국 라

스베이거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빌보드 뮤직 어워

즈를 미뤘다고 밝혔다.

주최사 측은“국가와 지역 보건당국의 지침을 준

수한데 따른 것이다. 아티스트와 팬, 손님, 스태프

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”이라며“새

로운 날짜와 개최 장소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하

겠다.”고 예고했다.

‘빌보드 뮤직 어워즈’는‘그래미 어워즈’,‘아메리

칸 뮤직 어워즈’와 함께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

로 불린다. 그룹‘방탄소년단’(BTS)이 2017년부터 

작년까지 3년 연속‘톱 소셜 아티스트’부문을 받

았다. 특히 작년에는 주요 상 중인 하나인‘톱 그룹’

부문을 차지했다.

올해 후보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.

 ‘빌보드 뮤직 어워즈’ 연기

미국 유명 연예인들이 신종 코로

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확

산을 예방하기 위해‘사회적 거리 

두기’홍보에 동참했다.

유명 배우이자 캘리포니아 주지

사를 역임한 아널드 슈워제네거

는 15일 자신의 공식 트위터 계정

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

할 것을 권유했다.  그는 집 안에

서‘미니어처’말과 당나귀에게 간

식을 주며“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

훨씬 더 재밌다. 더 이상 식당은 안 된다”며“모두 잊

어 버려라. 공공 모임, 식당…창 밖 (모두). 집에 있으라.”

고 말하는 영상을 게재했다. 그러면서 트위터에“가능

한 집에 있으라.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바보같은 것은 

무시하라.”며“우리는 함께 이겨낼 것”이라고 적었다.

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도 트위터를 통해“팬데믹  

(세계적 대유행)을 가볍게 여기지 말

라”고 촉구했다. 그는“이 상황을 가

볍게 여기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

로 위험하고 이기적”이라며“우리는 

젊기 때문에(괜찮을) 것이라는 생각

은 젊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

을 위험에 빠뜨린다.”고 경고했다.

배우 데브라 메싱은 자신의 63만명 

팔로워 중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심각

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코

로나19에 감염돼 인공호흡기에 의

존해야 하는 환자들의 경험을 읽어보라고 권유했다.

앞서 테드롯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

(WHO) 사무총장은 이날 방탄소년단과 아널드 슈워

제네거, 가수 케이티 페리,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

트 창업자 등에게‘손씻기 챌린지’에 동참해 줄 것을 

요청했다.

미 연예인들, ‘사회적 거리두기’ 홍보 동참


